
특검 활동 종료-
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구속∙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해체시킨 공범 황교안 퇴진하라

2월 28일로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70일 짧은 시간 동안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 실세들을 구속시켰다. 최고 경제 권력자라는 삼
성 이재용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가 이대에서 받아 온 부정한 특혜들과 문화계 블
랙리스트의 실체들이 드러났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박근혜와 비호세력들은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특검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천5백만 촛불이 굳건히, 뜨겁게 광
장을 지켜 온 덕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부패∙비리 몸통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박근혜에게 수백
억의 돈을 줘가며 잇속 차린 재벌 총수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왕수
석” 우병우도 구속해야 한다. 대체 어디까지 뻗어있을지 가늠도 어려운 악행들을 제대로 수
사하려면 70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촛불들이 특검 연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당연
하고 정당했다. 

뻔뻔하게도 공범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특검 연장을 결사 반대했고, 더민주당도 너무 쉽
게 특검법 개정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공을 넘겨 받은 황교안은 시간을 끌다 결국 수사 종료 하루 전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
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은 절차적 승인을 하는 것일 뿐인데도 황교안은 권력을 남
용해 거부했다. 말이 거부이지 사실상 특검을 해체해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것이다. 민심
을 거부해 놓고는 “고심”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황교안이 “고심”한 것은 박
근혜와 실세들, 공범 재벌 총수들의 범죄를 은폐할 방법이었을 뿐이다. 공범임을 스스로 인
정한 황교안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촛불은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제2의 박근혜는 필요 없다”고 외쳐 왔다. 장관 시절
엔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은폐하는 일에 앞장선 황교안은 박근
혜가 직무정지된 뒤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했
다. “적폐 대행”으로도 모자라 이제 범죄 은폐를 완성하려 나선 황교안을 그냥 둬선 안 된
다는 것이 더 분명해 졌다.     

황교안이 특검을 해체시켰지만 촛불의 요구까지 없애버리지는 못 할 것이다. 박근혜와 한통
속이 돼 특권을 누려 온 부패한 세력들이 모두 처벌되고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할 때
까지 광장의 촛불은 타오를 것이다.


